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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화학산업이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폭락할 가

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반증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유럽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기대가 물거품으로 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가 빛을 발하는 듯 했으나 역시 곤두박질칠 조

짐을 보이고 있다.

제로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선진국 대부분이 성장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중국, 

인디아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도 성장성이 크게 둔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돼 화학기업 입장에서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급과잉이 만성화된 국내시장의 현상을 감안할 때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신흥공업국 수출을 확대하면서 선진국 시장의 문도 일정부분 두드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암흑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화학기업들은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

지 않으면 아니 되는 전환기적 시점이며, 화학기업

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무엇인가 해결책을 제시해주

기를 바라고 있는 눈치이다.

물론, 정부가 산업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시대가 

지나갔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뚜렷한 복안을 가지고 

산업계를 이끌던 시대도 끝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 세금을 축내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 정부부처로서 존재가치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1980년대 말 시장자유화를 외치며 민간자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처럼 산업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손을 놓고 있던 시절은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른 정부부처는 똑똑하고 산업부만 하늘을 처다 보

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관피아 척결이 국민적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막대한 세금을 축내면서 자리에 연연

할 뿐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놀고먹는 것도 모자라 산하에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무지막지로 만들어 자리보전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환영하겠는가?

산업부는 화학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최근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인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고, 산

업계의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스스로 자처한 것은 사실이나 화학산업이 풍전등화 신세에 놓인 것 또한 사실이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면 국내 화학기업 대부분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화학산업 회생대책을 내놓던지, 아니면 스스로 문을 닫고 사라지던지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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